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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등산로.편백나무와삼나무가울창하다.

1150ha전국최대상록수조림지…캠핑 트레킹핫플레이스자리매김

전남도 겨울철걷고싶은숲길 최우수상 대한민국100대명품숲선정

설연휴이국적낭만가득한축령산겨울산행가족들과추억만드세요

갑진년새해도어느덧한달이지났다. 넉넉한마음으로기다렸던설명절이당장이번

주부터시작된다.흐르는시간을붙잡을순없겠지만 대신알찬계획들로채워넣을수는

있다.나흘간의연휴를만족스럽게보내고싶은이들에게 축령산겨울산행을추천한다.

전국최대규모인공조림지,장성축령산편백숲

=장성 축령산의 명성을 높인 아이템은 편백나무이

다.전북고창과경계를이루면서펼쳐진1150헥타르

(ha)규모의축령산상록수숲은전국최대규모조림

지로꼽힌다. 한국전쟁직후민둥산이되어버린이곳

에춘원임종국선생이편백나무와삼나무를심어웅

장한숲을일궜다. 1950년대에시작해80년대까지이

어졌다고하니,평생의과업이나다름없었다.

당시만해도편백나무같이곧게자라는나무는전

신주등에쓸수있어상업적가치가높았다. 목재사

용이줄어든뒤에는 치유여행지로주목받았다.

몇년전부터는젊은여행자들이많이찾는다. 캠핑

이나 트레킹이 트렌디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롭게주목받고있다.

봄에서가을까지의축령산은당일트레킹을계획해

도크게부담스럽지않다. 등산로는크게 4개구간으

로나뉘는데▲모암마을~금곡영화마을(1구간, 9km

)▲금곡영화마을~괴정마을(2구간,6.3km)이3시간

정도걸리는긴코스다. ▲괴정마을~대덕마을분기점

(3구간, 4.5km) ▲대덕마을분기점~모암마을(4구

간, 3.8km)구간은1시간30분이면소화할수있다.

하지만겨울축령산,그것도눈이많이내린숲이라

면이야기가달라진다. 여유롭게머물면서경치를감

상하는편이좀더낫다. 가족단위나동아리등모임

성격에따라고를수있는펜션이많아편리하다.

모암마을인근저수지데크길은한적해서좋다.수면

에비친편백숲설경이풍경화를연상케했다.겨울축

령산매니아층이두텁다는풍문이이해가될것이다.

서울에서온임모씨는 눈덮인축령산의모습을좋

아해겨울마다찾는다며 올해는눈이많이내려특

히아름답다고말했다.

사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왔다는 최모 씨는 좋은

사진을찍는것도좋지만축령산에오면몸과마음이건

강해진다며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아니라,나자신을정상화하는것이라고전했다.

장성대표힐링코스…MZ세대도주목하는 핫

플=모암길을 따라 축령산으로 향한다. 발목까지 뒤

덮은눈은기본이고,많이쌓인곳은정강이까지푹꺼

진다.그래도어슴푸레밝아오는편백숲은절경그자

체였다. 데크길옆개천에서는쉴새없이눈녹은물

이흘러내렸다.산새들마저늦잠에빠져든것인지,산

야에들리는건온통개울물소리뿐이다.

사거리에 이르자 본격적인 축령산 숲길이 시작된

다. 역시눈이많이쌓여평소보다조금더빨리지친

다. 중간중간물을마시고, 간식으로요기를하며산

을탄다.

길우측으로반가운친구가보인다. 족제비를닮은

천연기념물 수달이다. 눈 쌓인개울가가하나도춥

지않은지바쁘게왔다갔다한다.

걸음마다숲의모습이조용히바뀌기시작한다. 키

다리 편백나무들이 조금씩 울창해지고, 삼나무들도

빼곡해진다. 아쉬운건널찍했던산행로가점점좁아

지면서본격적인경사가시작됐다는점이다.

눈이 쌓이지않았다면 당연히 정상을 향했겠지만,

여기서더올라가는것은과욕이라는생각이들었다.

45분코스,왕복1시간반가량의산행인데도눈덮인

숲길을다녀서인지티셔츠가땀으로흠뻑젖었다.

겨울철걷고싶은숲길 최우수…하늘숲길도추

천=장성축령산편백숲은전남도가선정한 겨울철걷

고싶은숲길 최우수상을수상했다. 대한민국100대

명품숲에도이름을올렸다.하지만꼭이런수식어가

아니더라도축령산겨울산행을경험해볼이유는수

없이많다.

최근포근한날씨가이어졌으니,설연휴쯤에는등

산로가제법녹을것으로보인다.임종국선생수목장

을지나전망대까지오를수있다면,아마도일생중에

가장멋진풍경과만나지않을까싶다.

눈이더녹았다면하늘숲길(서삼면추암리669)도

가볼만하다. 숲위에데크길이나있어부담없이걸

으면서축령산의아름다움을만끽할수있다. 단, 하

늘숲길입구까지가는길이경사가높은편이니주의

를필요로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한경쟁과 사회경제적 격차

에시달려온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쉼을얻을수

있는안식처가필요하다라며 이국적인낭만으로가

득한겨울축령산에서가족들과소중한추억, 행복한

시간을만드시기바란다라고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yongho@kwangju.co.kr

겨울편백숲의낭만

눈부신설원트레킹

축령산상록수숲은전국최대규모조림지로최근에는캠핑이나트레킹이트렌디한여가문화로자리매김하면서새롭게주목받고있다.

편백숲과데크길이어우러진모암저수지풍경이한적하기그지없다.


